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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15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과도한 불법지원금 속임수 판매 주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최근 애플의 아이폰 15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

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 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오인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4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구매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

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활성화된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 택배 발송 

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하고, 가입 시 계약 조건이 

통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통위는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

되고 그에 따른 이용자 사기 피해 민원도 늘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3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 및 시장안정화를 당부하였으며,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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